
광주시 전남도내년도예산어디에얼마나쓰이나

분야 예산안

일반공공행정 6201

공공질서및안전 693

교육 3467

문화및관광 3238

환경보호 3656

사회복지 1조9174

보건 934

농림해양수산 507

산업ㆍ중소기업 2421

수송및교통 4839

국토및지역개발 2205

과학기술 73

예비비 150

기타 3311

2019년도광주시분야별예산안
<단위:억원>

분야 예산안

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 2246

친환경농업육성및농림해양수산 1조2635

관광문화산업육성및

스포츠산업활성화
2655

서민생활안정및복지건강증진 2조2344

교육여건개선 2022

SOC확충등지역개발 6099

재난방재소방등주민안전 4469

쾌적하고깨끗한환경조성 4480

일반공공행정및기타 8621

2019년도전남도분야별예산안
<단위:억원>

광주형일자리 590억반영

市사회복지 보건첫 2조돌파

道서민생활 복지2조2344억

광주시는내년에사상처음으로예산 5

조원시대를열었고,전남도는첫7조원예

산시대를맞았다.광주시는일자리에예산

을 집중하고, 전남은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등을 중심으로 내년

살림을꾸렸다.

◇광주시일자리집중,광주형일자리반

영=광주시의내년예산특징은지역일자

리를 늘리는데 살림이 집중됐고, 광주형

일자리로추진되고있는현대자동차합작

광주공장건설을위해 590억원을서둘러

반영했다는점이다.

광주시는 2019년도예산안을올해보다

12.7%(5738억원) 늘어난 5조877억원을

편성했다.일반회계 4조1438억원,공기업

과특별회계는 9439억원등으로최초로 5

조원을돌파했다.

정부예산이늘고국비지원이증가하면

서 덩달아 광주시도 예산 증가 혜택을 봤

다.내년도지방세와세외수입은 938억원

(5.3%)증액된 1조8706억원으로편성됐

고,국고보조금과지방교부세는올해보다

4548억원(21.1%) 늘어난 2조6110억원

이반영됐다.

시정의핵심과제인좋은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6547억원과 비교해

1810억원(27.6%)증액된8357억원을편

성했다. 일자리 10만개창출은이용섭광

주시장의 핵심 공약이며, 지역의 어려운

경기 사정을 감안해 각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데예산이집중됐다.

특히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의 혁신모

델로 주목받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을위한광주형일자리사업에590억

원을반영했다.

사회복지보건분야예산(2조108억원)이

처음으로2조원을돌파하고문화관광3239

억원(28.6%), 경제 5208억원(22.7%)등

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 환경보호

3657억원(12.4%),수송및교통4840억원

(11.5%), 교육 3468억원(7.6%) 예산은

소폭증가했고, 행정수행경비인일반공공

행정은 6202억원(2.6%)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작아졌다.

내년국비지원이늘면서광주시의채무

도안정화곡선을그리게됐다.광주시채

무는내년도 8850억원으로 2015년 9754

억원(채무비율 21.7%) 대비 904억원 감

소하면서광역단체최저수준에근접한비

율(15.7%)을기록했다.

신규사업은도시재생뉴딜 289억원,광

주브랜드상설공연 11억원, 광주송정역

편의시설확충 3억원, 빛고을주민안전체

험관건립 105억원, 광주상징역사적조

형물설치10억원,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

운영 4억원등이있다.

◇전남도, 농림서 해양수산으로 이동=

사상첫7조원을돌파한전남도내년예산

안은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육성 기반구

축, 인구청년대책,도민생활안전분야에

집중했다.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157억원(7.5%)이증액된 2246억

원을, 관광문화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분야에는 215억원(8.8%)이증가

한2665억원을반영했다.

서민생활안정및복지건강증진분야에

는 2321억원(10.8%)이 늘어난 2조2344

억원이 편성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는 2022억원이,

SOC 확충등지역개발분야에는 6099억

원이,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분야와

환경조성분야에는각4469억원과4480억

원이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농도 전남에서

해도전남으로이동했다는점이다. 친환

경농업육성및농림해양수산분야에올해

(1조1483억원)보다 1152억원(10%) 증

액된 1조2635억원이반영됐다.이는해양

수산예산이크게증액됐기때문이다.올해

1936억원에 불과했던 해양수산분야 예산

이내년에72.3%(1399억원)늘어난3335

억원이 편성됐다. 농림분야에서 247억원

을줄여해양수산예산을늘린셈이다.

해양수산분야주요예산은신규사업으

로 어촌뉴딜300(851억원), 노후 어업지

도선대체건조사업(67억원)을비롯해어

촌종합개발(300억원), 가고싶은섬가꾸

기(56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99억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53억

원)등이다.

고광완전남도기획조정실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

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

제하고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설명했다.

한편,광주시와전남도의내년도예산안

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께본회의에서의결확정될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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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일자리창출28%늘리고…道 해양수산분야72%증액

김용우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12일중동부전선철원지역GP를방문해굴착기로철거하는

현장을둘러보며군사분야합의이행과제를현장토의하고있다. /연합뉴스

GP철거현장찾은육참총장

홍영표 광주형일자리협상잘될것…기회놓치면안돼 민주원내대표취임 6개월간담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잘 될 것 같

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용섭 광주시

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이날 서울 서

초구 양재동에서 광주형 일자리협상을

막판 타결하기 위해 비공식 회동을 했다.

현대차완성차공장설립에필요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 오는 15일이내에는현대차와의협

상이타결돼야하기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

당에서취임 6개월기념기자간담회를열

고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며 이번기회를놓치면안된다고강조했

다. 그는 지난 5일여야정합의에는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도 포함돼 있

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라고

밝히고 지난해환노위원장시절부터노사

상생과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을위해꼭

필요한모델임을강조해왔다.광주형일자

리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국가예산지원방안을논의할계획

이라고말했다.

홍원내대표는임기 6개월을맞이한소

감으로 소기의성과를거뒀다.남은임기

6개월동안민생경제의활기를되찾고,한

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다지겠

다.협치의제도화를통해민생국회, 평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탄력근로제와경제민주화관련법안

처리에도속도를내겠다고약속했다.그는

공정거래법,상법개정안,가맹사업법,대

중소기업상생협력법등관련법안을야당

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다짐했

다. 또 고위당정청문화가정착됐고무엇

보다상임위단위의당정청이활성화되면

서제가볼때당내에서는이제더이상청

와대나정부가일방적으로정책을당에던

져주고 당이 그걸 뒷바라지 하는 일은 사

라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행인사청문회제도의문제점도언급하며

운영위를소집해인사청문제도개선에대

해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아세안 APEC정상외교

5박6일일정오늘출국

푸틴 시진핑등회담추진

한반도평화지지확보집중

문재인대통령은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참석을위해13일출국한다.

12일청와대에따르면 5박6일일정

의이번순방에서문대통령은신남방

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

제구축논의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

를탄탄히하는데집중할계획이다.

우선문대통령은 13∼16일싱가포

르에서열리는제20차한아세안정상

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

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문 대

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을위해내년한아세안특별정상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

아미얀마베트남태국정상들과만나

는 한메콩정상회의 개최의사도밝

힐계획이다.

17∼18일에는파푸아뉴기니에서열

리는 APEC 정상회의에참석해한국

정부의 혁신적포용국가비전을소개

하고,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디지털혁신기금 창설도제안

한다.아울러문대통령은이번순방기

간주요국가들과양자회담을갖고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의협력을당부한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과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

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한다.

또아세안회의기간에는마이크펜스

미국부통령과의접견을조율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

국국가주석과의양자회담을추진중

이라고청와대는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에서조만간재개될북미간비핵화협

상관련소식을공유하고, 논의가원활

하게이뤄질수있도록힘을보태달라

고호소할방침이다.

/임동욱기자tuim@kwangju.co.kr


